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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가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직무 수행 중 감내하는 위험유발요인들이 공공서비스동

기, 직업소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인적자원의 능력과 역량이 중요시 되는 소방조직에서 소방

공무원들이 경험하는 위험유발요인들이 개인의 심리적 자본에 영향을 미쳐 조직의 효과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경기 및 서울권 소방학교의 교육연수 대상 소방공무원들에게 설문을 실시하

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통해 회귀분석과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소방공무원들이 위험유발요인을 높게 

인식할수록, 공공서비스동기, 직업소명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보다 위험유발요인을 높게 인

식하는 소방공무원 집단과 낮게 인식하는 소방공무원 집단의 공공서비스동기와 직업소명의 수준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위험유발요인이 소방공무원의 공공서비스와 직업소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

내는 결과로서, 다양한 위험유발요인에 대한 인지필요성 및 소방공무원들이 위험요인들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방법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he risk generation factors on the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a vocational calling of 

fire service officers during their work. This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risk generation factors of firefighters in their 

organization should be related to the effectiveness of the organization by affecting the psychological capital of the individual. 

For this study, the survey was conducted on fire service officers who participated the official training session in Kyuunggi 

and Seoul area and analyzed the data collected by the regression analysis and t-test analysis. As a result,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generation factors, the higher the level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vocational calling. In additio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 high risk generation factor perception group and low risk group regarding the perception 

level of public service motivations and vocational callings. Thes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need to provide more field-based 

training opportunities for firefighters who can recognize the risk generation factors bet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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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인류가 보유하게 된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전은 인간사회에 경제적 풍요와 삶의 편의를 가

져왔다. 그러나 동시에 전 지구적 환경위기 및 그에 따른 

구조적 위험이 유발되면서 현대사회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재난, 재해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다. 이는 일찍이 

독일의 사회학자인 Beck
(1)
에 의해 예견된 상황임에도, 여전

히 통제나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과 재해는 발생하고 있으

며, 이러한 ‘위험사회’에 처한 현대인들의 안전에 대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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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또한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다. 여기에서 ‘안전’, ‘안전

하다’의 의미는 단순히 사회적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2)

 위험에 대한 지각과 동시에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그 위험의 수준이 수용가능한 상태이자
(3)

, 잠

재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수립

된 대책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2)

. 이러한 점에서 안전

이 보장된 ‘안전사회’의 보장은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

적,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안전한 사회에 대한 인류의 관심과 필요성은 국가 단위

나 지역사회 단위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재해와 재난 

발생은 빈번하다. 최근 포항의 지진으로 인하여 수능시험

이 1주일 미뤄지고, 충북제천에서 사우나 화재사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낮은 안전지수를 보여 왔는지, 또한 

안전에 취약한 ‘안전불감증’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가 그동안 고질적으로 경

험해온 안전의 미비가 수많은 인재로 이어져 왔다는 점에

서 볼 때, 안전은 사회적으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필

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4)

.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재난과 재해가 개인

이 통제하고 대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

서 정책, 제도, 문화의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이

며, 동시에 체계적인 국가적 차원의 사회 안전 관리시스템

이 구축되어야 한다
(4)

. 이와 함께 이러한 시스템 내부에서 

이를 유지하고, 운영해나가는 안전관련 인적자원의 역할 

또한 제고하여야 하며,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

을 통해 다양한 재난 및 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안전관련 공공서비스군의 부족한 인력문제 및 열악한 

환경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그 가

운데에서도 소방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첨병으

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대형 안전사

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안전사회 유지를 위한 소방공무원

들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이 경험하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와 높은 

업무강도, 위험한 업무 환경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지

원시스템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화재 진화작업 중 두 명의 소방관

이 순직한 일은 이들이 직업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위

험상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왔으며, 더불어 소방

공무원이 시민의 안전이라는 매우 중요한 공공서비스를 제

공하는 인적자원임에도 그 활동과 노력에 대한 충분한 지

원과 대우가 부족하다는 점이 다시금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일보
(5)
의 기사에 따르면, 소방공무원들의 약 

40-50%가 근무 경력과 관계없이 심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

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직업상의 스트

레스는 비상활동의 긴장감, 직무스트레스, 현장에서의 사

상자 수습에 따른 정신적 충격, 외근활동, 인력부족으로 인

한 과중업무 등과 관련된 것으로, 소방공무원들이 현장 직

무에 몰입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위험을 유발하는 요인이

라 할 수 있다
(6)

. 사건을 통해 축적되는 개인적 경험 및 소

방조직의 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

하여 소방공무원에게 위험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으로 인지된 위험유발요인들은 결과적으

로 조직몰입을 방해하며 소방조직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원

인으로 작용하므로
(7)

, 실제 이러한 위험유발요인의 영향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통해 이들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이 지각하

게 되는 다양한 위험유발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들 요인이 미치는 영향의 대상으로 개인의 심리적 자본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인력이 곧 지원 역량과 직결되는 소방

조직의 효과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순

히 외적 시스템이나 체계만을 보완하기 보다는 인적 자원

의 질적 향상을 통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실제 소방공무원들이 지각하는 위험유발요인이 개인

의 심리적 자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본 연구는 소방부분 종

사자들이 사회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공공적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몰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공공서비스동기와 

직업소명에 집중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위험유발요인을 

긍정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위험유발요인

위험유발요인은 소방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경험하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요인이다
(2)

.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관련업무 종

사자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단순히 사고원인으로 정

의하여 사고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들로 그 개념이 한정적으로 제시되었다. 그 예로 경

민대학
(8)
의 연구에서는 사고를 일으키는 요인에 대해 종합

적으로 정리하고, 분류 하였으나 사고원인의 개념을 사고

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질 수 있는 판단착오 등으로 한

정하였다. 그러나 현성호
(2)
는 위험유발요인을 사고를 포함, 

그와 연관된 판단착오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개인적 경험, 문

화적 또는 제도적 요인 등의 직·간접 요인까지 모두 포함하

는 보다 포괄적 접근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

면, 위험유발요인이란 소방공무원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

는 인적 요인과 외적(환경적) 요인을 포괄하는 광범위적 의

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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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유발요인을 구분함에 있어서 선행연구들은 2개 차

원, 또는 4개 차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경민대학
(8)
의 연

구에서는 인적 요인과 외적(환경적) 요인으로 위험유발요

인을 구분하였으며, 인적 요인은 또다시 심리적 요인과 생

리적 요인으로, 외적(환경적) 요인은 인간관계요인과 작업

적 요인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분류에 대하여 현성호
(2)
는 

사고의 직접적 원인만으로는 위험유발 여부의 검증에 한계

가 있으며, 또한 인간관계 요인과 작업적 요인만으로는 환

경적 측면에서의 위험유발요인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

제점을 제기하였다. 현성호 등
(7)
은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위험유발요인을 사고현장에서의 신체적 원인, 사고에 대한 

경험, 제도적 요인, 문화적 요인의 네 가지로 분류하여 제

시하였다. 먼저 사고현장에서의 신체적 원인은 사고와 직

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착오나 망각, 피로, 수면부

족, 질병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사고에 대한 경험은 개

인적인 사고, 동료의 사고, 일반 시민의 사고에 대한 경험 

및 그 과정에서 부상자 또는 사망자를 목격하거나 처리한 

경험과 그로 인한 심리적 충격 등을 의미한다. 제도적 요인

은 안전관리 요원의 미배치, 불합리한 인력배치, 과도한 업

무스케줄, 장비의 노후화 및 불량, 안전교육의 결여, 안전

매뉴얼의 미활용 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요인

은 경직된 직장내 분위기, 부족한 팀워크, 안전의식의 결여

나 사명감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2.2 공공서비스동기

Perry와 Wise
(9)
는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특수하게 가지는 동기적인 

요인이 존재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공공서비스동기의 개

념을 제안하였다.  이들의 연구 이외에도 공공조직 종사자

와 민간조직 구성원의 동기요인에 주목한 연구들이 있었지

만
(10,11)

, 공공조직 및 민간조직 종사자들의 동기를 동일한 

차원으로 파악하고 보상,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에 구성원 

간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에 그치고 있었다. Perry와 

Wise
(9)
에 따르면, 공공조직 구성원들은 민간조직 구성원들

과는 달리 공익을 실천하기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열망이

나 이타심 등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며, 사회에 대한 봉사나 

자부심, 성취감 등과 같은 내적보상을 조직의 안정성이나 

보수와 같은 외적보상보다 우선시하는 고유한 경향을 보이

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12,13)

.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Perry와 

Wise
(9)

, Perry
(14)

는 공공서비스동기란 단어로 개념화하고,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개인이 공익 또는 이타적 가치의 실

현과 이를 통한 성취감의 획득을 동기의 기제로 보이는 개

인적 경향으로 정의하였다. 

공공서비스동기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Perry
(14)

에 의하면 

공공서비스동기는 인간적인 특성이나 행태적 요인, 또는 

사회역사적 맥락이나 동기맥락 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고 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종교적인 성향이나 부모의 봉

사활동 등을 포함하는 부모의 사회화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는 다시 말해 성장환경이나 교육적 배

경 등 의 개인적 성향이 공공서비스동기 형성의 선행적 요

인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이다. Perry와 Wise
(9)
의 연구에서는 

공공서비스동기를 개인적인 성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

공서비스동기가 합리적 차원, 감성적 차원, 규범적 차원 등

으로 구성된다고 제시하였다. 

2.3 직업소명

소명이란 본래 종교적, 영적인 관점에서만 다루어져 개

인의 독특한 초월성에 의해 깨닫게 되는 것
(15)

 정도로 인식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이후 종교적 관점만으로 

소명을 다루는 것은 종교성을 띄지 않은 직업을 세속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편견이 있을 수 있다
(16)

는 비판을 마주하

게 되었다. 이러한 비판적 경향에 힘입어 16세기 이후의 소

명은 일반적인 직업 장면에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소명에 대한 연구는 소명, 진로소명, 직업소명 등을 유사한 

의미로 혼용하고 있으며, 일에 대하여 개인이 가지는 목적

지향적인 태도로 확장하여 사용되고 있다
(17)

. 직업소명에 

대하여 Dik과 Duffy
(18)

는 스스로 자신의 일에 충만함을 느

끼고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헌신을 하게 이끄는 목적의식이

자 개인의 일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라고 규정하

였다. Hunter, Dik 그리고 Banning
(19)

은 소명을 삶의 의미와 

목적 추구의 관점에서 삶을 이끌어 가는 힘, 삶의 질과 의

미가 연결된 것, 사회를 위한 이타적인 산물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실제로 직업소명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그 의미가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종합해보면 직업소명이 개인으로 하여금 심리

적으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태도를 갖게 하여 삶과, 일과, 

직업에 더 많은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만족하게 한다는 

공통적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
(15,20,21)

.

직업소명의 하위분류에 대해서는 Dik과 Duffy
(18)

가 가장 

포괄적이고 일관된 차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소명

의 외적인 차원인 초월적 부름과 내적인 차원인 목적 및 

의미, 그리고 이타적 차원인 친사회적동기의 세 가지를 제

시하였다. 먼저 초월적 부름이란 개인의 진로나 직업적 측

면에서 자신을 넘어서는 어떤 외적원천, 예를 들어 신이나 

운명, 국가, 사회 또는 가족 등으로부터 오는 부름을 받았

다고 지각하고 이를 구하는 것과 관련된 요인이다. 다음으

로 목적 및 의미는 개인이 스스로의 진로나 직업적 차원에

서 목적이나 의미를 느끼거나 또는 선택한 진로나 직업이 

삶 전체의 목적과 의미를 실현해주기를 원하고 이를 믿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친사회적 동기란, 개인이 진로

나 직업을 통해 타인 및 사회의 안녕이나 공익에 기여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거나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동기 그 자체

를 표현한다.

2.4 변인간의 관계

위험유발요인이라는 개념이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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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Respondent Frequency (%)

Gender
Male 169 89.4%

Female 20 10.6%

Age

Twenties 21 11.1%

Thirties 82 43.4%

Forties 68 36.0%

Fifties 18 9.5%

Academic Background

High School 41 21.7%

College 56 29.6%

University 90 47.6%

Above Graduate School 2 1.1%

Job

Fire Fighting 88 46.6%

Rescue 18 9.5%

First Aid 28 14.8%

Administration 51 27.0%

Others 4 2.1%

Factors Mean SD

Total Year of Working 10.11 7.76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위험유발요인과 개인

의 심리적 자본으로서 공공서비스동기 및 직업소명과의 직

접적 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위

험유발요인을 개인의 직무 헌신 및 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보고 이를 개인경험적 요인, 조

직문화적 요인, 제도적 요인으로 정의해 본다면 보다 세부

적으로 위험유발요인과 개인의 심리적 자본과의 관계를 유

추하여 이를 뒷받침해볼 수 있다. 먼저 개인경험적 요인과 

직무관련 동기와의 관계를 밝힌 연구
(22,23)

, 조직문화적요인, 

제도적 요인과 직무관련동기의 관계를 밝힌 연구
(24,25,26)

를 

통해 소방공무원이 지각하는 위험유발요인과 공공서비스

동기간의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개인경험적 요인

과 직업소명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27,28)

, 조직문화적, 제

도적 요인과 직업소명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29,30)

를 통해 

소방공무원이 지각하는 위험유발요인과 직업소명과의 관

계 또한 유추해볼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공무원들이 지각하는 위험유발요

인의 수준에 따라 이들의 공공서비스동기, 직업소명에 차

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소방공무원의 직무몰

입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소방공무원이 지각하는 위험유발요인과 공공서비

스동기와의 관계는 어떠하며, 위험유발요인 수준에 따라 

공공서비스동기에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소방공무원이 지각하는 위험유발요인과 직업소명

과의 관계는 어떠하며, 위험유발요인 수준에 따라 직업소

명에는 차이가 있는가? 

3.2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방법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권에 소재하는 소방학교 교육생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실제 설문 조사는 이들 소방학교

의 연수에 참여한 소방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 등 결측치를 보이는 설문 11개를 

제외한 수집결과만을 최종 결과 분석에 활용하여 회수율은 

94.5%로 나타났다. 설문 수집 기간은 회귀분석을 위한 충

분한 표본 집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6년 8월 4일부터 

2016년 12월 16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우편으로 실시하였

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의 

Table 1과 같다.

3.3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개인경험적, 조직문화적, 제도적 측면에

서 지각되는 위험유발요인을 포괄적으로 정의한 현성호
(2)

의 위험유발요인 척도를 사용하여 총 16문항으로 위험유발

요인을 측정하였다. 공공서비스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Perry
(14)

가 제안한 공공서비스동기 척도를 사용하였다. 

Perry
(14)

에 의해 제안된 공공서비스동기의 측정도구는 총 

24문항으로, 하위변인은 합리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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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 of Question Mean SD Cronbach’s α

Risk Generation Factors 16 3.02 0.66 .85

Public Service Motivation 24 3.27 0.33 .71

Vocational Calling 12 3.49 0.56 .85

Table 2. Number of Questionnaire, Mean, Standard Deviation, and Alphas among Study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SE β t Sig. ∆R
2

Risk Generation Factor
Constant .127 2.491 19.581 .000 .168

(p=.000)Public Service Motivation .040 .251 6.239 .000

Table 3.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between Risk Generation Factor and Public Service Motivation

Dependent Variable Group N Mean SD t Sig.

Public Service Motivation
High Perceived Risk 94 3.380 .253

4.605 .000
Low Perceived Risk 95 3.168 .367

Table 4. The Result of t-test Analysis between Risk Generation Factor and Public Service Motivation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SE β t Sig. ∆R
2

Risk Generation Factor
Constant .232 2.913 12.551 .000 .027

(p=.013)Vocational Calling .073 .184 2.509 .013

Table 5.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between Risk Generation Factor and Vocational Calling

구분되며, 합리적 차원은 공공정책결정에 대한 호감도와 공

익몰입으로, 정서적 차원은 동정과 자기희생으로 구성되었

다. 또한 직업소명을 측정하기 위하여 Dik 등
(31)

이 개발한 

Calling and Vocational Questionnaire (CVQ)를 기초로 심예

린과 유성경
(32)

이 한국 상황에 맞게 번역하고 타당화한 ‘한

국판 소명 척도(CVQ-K)’를 사용하였다. 소명의 하위변인으

로는 자신을 넘은 존재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초월적 부름, 

일과 관련된 활동을 더 넓은 삶의 목적 및 의미와 연결시

키는 목적 및 의미 추구, 타인 지향적인 가치와 목표를 지

니는 친사회적 지향의 3가지로 구성하여 총 12문항을 측정

하였다. 변인들의 설문 문항 수, 평균, 표준편차, Cronbach’s 

α 값은 다음 Table 2와 같다.

3.4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다음의 절차를 통해 분석이 이루어졌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의 기초통계 분석을 실시

하였다.

둘째, 각 변인의 Cronbach’s α 값을 구하여 신뢰도 검증

을 진행하였다.

셋째, 독립변인, 종속변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위해 t-test 분석을 진행하였다.

4. 연구결과

4.1 위험유발요인과 공공서비스동기와의 관계

먼저 소방공무원이 지각하는 위험유발요인과 공공서비

스동기와의 관계는 어떠하며, 위험유발요인 수준에 따라 

공공서비스동기에 차이가 있는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먼저 위험유발요인과 공공서비스동기 간의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Table 3과 같이 위험유발요인은 공공서비스

동기에 통계적으로 유의 수준하에서 정적인 영향(β=.251, 

p=.001)을 나타냈으며, 16.8%의 설명력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위험유발요인을 인지하는 수준에 따라 공공

서비스동기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t-test를 진행

하였다. 먼저 위험유발요인을 평균보다 높게 인지하고 있

는 그룹과 평균보다 낮게 인지하고 있는 그룹으로 나누고 

위험유발요인을 지각하는 수준에 따라 공공서비스동기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위험유발요인을 높게 

지각하는 그룹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공공서비스동기

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4.2 위험유발요인과 직업소명과의 관계

먼저 소방공무원이 지각하는 위험유발요인과 직업소명

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

험유발요인은 직업소명에 통계적으로 유의 수준하에서 정

적인 영향(β=.184, p=.013)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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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Group N Mean SD t Sig.

Vocational Calling
High Perceived Risk 94 3.586 .497

2.455 .015
Low Perceived Risk 95 3.389 .603

Table 6. The Result of t-test Analysis between Risk Generation Factor and Vocational Calling

력은 2.7%로 공공서비스동기의 설명력인 16.8%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위험유발요인을 인지하는 수준에 따라 직업

소명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

다. 위험유발요인을 지각하는 수준에 따라 직업소명의 수

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위험유발요인을 높게 지

각하는 그룹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직업소명을 더 높

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5. 결  론

안전사회 구축은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마주하는 재난

과 재해에 대비하고 이를 해결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

는 중요한 국가적 사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명을 책

임지고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첨병으로서 소방공무원들

의 사회적 책무는 매우 무겁고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들이 

직업상 감내하고 있는 다양한 위험유발요인들에 주목하였

는데, 이는 이러한 위험유발요인들은 소방공무원들이 감내

하는 높은 강도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의 근본적 원인

이며,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동기와 소명에 영향을 주기 때

문이다. 위험유발요인에 대한 구체적 이해와 실증적 영향

성에 대한 검증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구축해 나가야할 안

전사회를 위해 어떠한 문제를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시사

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이 지

각하는 위험유발요인이 소방공무원 개개인의 공공서비스

동기와 직업소명에 미치는 실증적 영향성을 검증하고, 이

에 대한 위험유발요인 부분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언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험유발요인

을 지각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소방공무원의 공공서비스동

기와 직업소명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험유발요인을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집단이 위험유발

요인을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서비스동기뿐만 아니라 직업소명 또한 높은 수준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서비스동기의 

차이가 조직입직 후 조직에서의 경험을 통해 강화될 수 있

다
(33,34,35)

는 결론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위험유발요인의 경우, 제도적 요인

이나 문화적 요인처럼 조직에서의 경험으로 볼 수 있는 요

인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풀어보면 근무환경, 교

육훈련 등의 적정성이나 조직문화 등의 차이에 따라 소방

공무원들의 공공서비스동기의 수준에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직업소명의 경우, 권선영과 

김명소
(30)

는 상사와 동료의 긍정적 피드백이나 소통과 수

용의 조직문화 등이 직업소명의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위의 요인들은 위험유발요인의 

조직문화적 요인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므로 본 연구의 

위험유발요인과 직업소명과의 정적인 관계는 권선영과 김

명소
(30)

의 연구와 동일한 맥락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지각하는 

위험유발요인의 수준에 따라 이들의 공공서비스동기, 직업

소명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위험유발

요인을 빠르게 인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자세가 

보유된다면, 직무에 대한 동기와 소명의식이 높아질 수 있

고 이를 통해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위험유발요인 중 사고에 대한 경험의 경우, 소방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고는 이들이 직업적

으로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단순

히 사고예방과 방지의 차원만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사고경

험 이후 위험유발요인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매뉴얼화 하

여 체험 중심의 학습을 통하여 위험유발요인에 대한 인지 

및 감수성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이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등에 대한 조직적, 제도

적차원의 멘토링, 상담이나 휴식,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보

상체계의 수립 등 보다 다차원적이고 근원적인 접근이 이

루어져야 한다. 여전히 사회적으로 소방공무원의 노고와 

희생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사고 경험에 대한 후발조치의 일환으로 조

직적, 제도적, 시스템적 차원의 지원이 제공된다면, 이는 

소방공무원 개인의 심리적, 정신적 자본을 관리하여 직무

에 대한 개인의 몰입을 높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소

방조직의 효과성을 높여 안전사회 구현에 보다 가까이 다

가갈 수 있는 현실적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

외에도 위험유발요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안전 교육의 시행이 필요하다. 위험유발요인에 

대해 신속히 반응하고, 위험 상황을 적절히 파악하고 해결

하기 위해 위험유발요인에 대한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와 

관련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좀 더 준비된 소방공무원을 육

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위험유발요인이 개인의 심리적 자본, 특히 공

공부문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들의 직무 수

행에 중요한 공공서비스동기와 직업소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특수성이 있으며, 안전사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나날이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시의적절



김희동 · 김종윤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집, 제32권 제2호, 2018년

108

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위험유발요인의 하

위분류에 따른 개인 심리적 자본의 차이를 검증하지는 않

았다는 점에서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따른다. 위험유발요인

의 각 하위분류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는 작업을 통해 소방

조직의 인적자원 관리와 시스템 개편을 종합적으로 제시하

고 우선순위를 확보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인적자원 중장

기 발전계획과 실천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후  기

본 연구는 2016년 한국연구재단(2016S1A5A801712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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